
김정렬 차관,“트램 성공 정착 위해 노력 관심 필요”강조

16일 오송 트램 시험선 현장 방문…연구개발 성과 점검․도입방안 논의
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6일(금) 오송 트램 시험선*을 찾아 관

련 연구개발(R&D)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트램(노면전차, 이하 트

램) 도입방안을 논의했다.

* 오송 트램 시험선: 무가선 트램 차량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‘12년에 구축하

였으며, 약 1.7km의 궤도와 가상교차로 3개소, 검수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
** 무가선(無架線) 트램 : 전기 공급을 위한 전차선 없이 배터리 등의 방식으로 운행되는

트램으로서 도시 미관 우수, 안전사고 예방 및 전력공급시설 미설치 등 장점을 보유

ㅇ 김정렬 차관은 ‘09년부터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(R&D)을 추진

해 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진을 만나 국내의 트램 개발 현황을 

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.

ㅇ 김 차관은 “그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 트램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

제도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”고 평가하면서, “아직 트램이 도

입된 사례가 없으므로 국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진의

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
ㅇ 이후, 무가선 트램을 직접 시승한 김 차관은 “국내 개발기술이 상

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구원들이 노력이 컸다”고 치하하면서,

“연구 성과물의 보급·확산을 위해 국·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

인 관심을 가져줄 것”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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